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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자성체의 박막 결정성장 방향에 따른 자화거동 계산

남윤재, 임상호*
고려대학교 나노반도체 공학과

1. 서 론
자성재료가 자기이력을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정자기이방성이라고 할 수 있다. 대표적인 

자성재료인 Fe, Co, Ni는 모두 상대적으로 큰 결정자기이방성을 갖고 있고 이들은 그들의 결정자기이방성으로 

인해 벌크상태에서 고유의 자화거동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이들을 박막상태로 성장을 시키게 되면 그 고유의 

결정자기이방성은 변하지 않지만 자화거동은 크게 변하게 된다. 이것은 물론 재료가 박막으로 제작하면서 고

려해야할 여러가지 변수들, 즉 계면상태, 두께, 성장방법, 결정상태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중요

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상이방성이라 할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이 요소를 고려하여 자성재료의 자화거동

특성을 계산하였고 이를 Futamoto 그룹의 실험결과[1]에 비추어 분석해 보았다.

2. 실험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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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재료의 결정면에 따른 결정자기이방성 에너지

그림 1은 재료의 결정면에 따른 결정자기이방성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. 각각의 면에 대해서 결정자

기 이방성을 관찰한 결과 재료구조의 결정과 같은 반복구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. 이로부터 각각의 면이 어

떠한 대칭성을 갖는지를 알 수 있는데, 다른 면과는 달리 눈에 띄는 것은 (111)면이라 할 수 있다. 이 면은 결정

자기이방성 에너지에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. 하지만 실제로 자기이력곡선을 계산하여 관측한 결과 (111)면 

역시 재료결정과 마찬가지로 60° 대칭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재료결정구조면에 따른 자화거동은 

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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